
□ 서울시농업기술센터가 7월 7일(금) 11시 센터 1층 대강당에서

(사)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와「농업의 공익적 가치 공유 확산과

치유농업활성화를 위한 우호교류 협약」을 체결한다고 밝혔다.

□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농업

교육을 확대 실시하고, 기술력을 공유해 농업 분야 진입장벽을 해

소하는 것이 목적이다. 아울러 치유농업프로그램 보급 활성화로 시

민들의 생활과 삶도 보살핀다는 계획이다.

2023. 7. 7.(금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7월 7일 오전 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 보도 자료           

담당부서 :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

농업기술센터

소 장 조 상 태 02-459-8005

농업교육과장 이 연 미 02-6959-9340

사진없음 □ 사진있음 ■ 매수 : 3매
기획홍보팀장 정 재 효 02-6959-9341

홈페이지 http://agro.seoul.go.kr

서울시농업기술센터  (사)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

농업의 가치 확산과 치유농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

- 7일(금), 약자 대상 농업교육 및 기술력 지원으로 농업분야 진입장벽 해소 협력

- 서울시, 전국 최초 치유농업센터 개소 후 현재까지 8천여명에 프로그램 제공

- 장애인 농축산기술협회, 농축산기술자교육 및 일자리 창출로 장애인소득지원



□ 양기관의 협약을 살펴보면 ▴장애인농업교육 지원 ▴장애인‧치매어

르신 대상 치유농업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협력 ▴시설채소 재배

컨설팅 지원 등이 주요내용이다.

□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 치유농업거점인 ‘서울치유농업센

터’ 개소 후 시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

하는 도시형 치유농업을 추진하고 있다.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, 경

도인지장애어르신,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우선 선정해 약자와의 동

행을 실현하고 있다.

○ 현재까지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2,880명, 스마트농장형 치유농업

프로그램 3,500명, 민간 치유농장 치유농업프로그램 1,600명

등 총 7,980명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했다.

□ (사)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는 장애인의 영농 및 농축산식품 생

산, 가공 유통사업, 농축산기술자 양성 교육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

의 농업분야 기술력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증대

와 정신적‧육체적 치유를 지원하고 있다.

□ 서울시농업기술센터와 (사)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는 앞으로 ‘농

업․사회적 약자’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협업체계 갖추고 사회적

가치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.



□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“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기

관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공유 확산과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다

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·운영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말

했다.


